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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가 링에서 잠시 연습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던 그 때 후방에서 크로스페이스 치킨윙을 걸어온다. 

“! 당신은 지난번에...!?” 

“크크크, 이제서야 눈치채다니 완전 뒤가 허술하잖아? 지금부터 널 참교육시켜줄건데 어떤 기술을 걸어줄까? 그 전에 먼저... 이건 필요없지!” 

파프리카로부터 뻗어나온 촉수가 스즈의 몸을 스멀스멀 기어오르더니 입고있던 저지를 찢어버린다. 

찌이익! 

“아아아앗!!” 

"크로스페이스 치킨윙 다음엔...!" 

파프리카가 스즈를 넘어트리고는 인디언 데스록으로 스즈의 양다리 관절을 압박한다. 

 

“인디언 데스 록! 합쳐서 비너스 플라이트랩, 내 비장의 절명콤보야! 걸려든 이상 너 같은건 이제 파리목숨이나 마찬가지. 자, 어떻게 괴롭

혀줄까?" 

‘키히힛, 이 녀석만 처치하면 내가 차기 간부로...그렇게되면~! 날 업신여겨 왔던 년들.. 특히 그 빨강 돼지녀석 평생 빵셔틀로 부려주겠어! 

캬하핫!’ 

“이게…!” 

스즈가 파프리카의 손목을 붙잡고 힘을 써서 억지로 풀어내려한다. 

"아팟! 잠깐,잠깐! 풀지마...! 얘기가 다르잖아!" 

생각보다 간단히 힘으로 기술에서 탈출한 스즈가 포지션을 뒤집어 파프리카에게 올라타 보스턴크랩을 건다. 



 

"아파! 아파! 아파파파팟!!" 

"지금 뭘 저지른거에요! 오늘 준비한거 그거 한벌이 전부였거든요?! 뭘 입고 돌아가란 말이에요!" 

"죽어!! 죽는다고!!" 

엄살부리며 몸 부리치는 파프리카의 모습에 질렸는지 스즈가 기술을 풀어준다. 

“정말…! 갑자기 들이닥쳐 남의 옷 찢기나 하고 뭐하러 온거에요!” 

‘빌어먹을…! 얕보기나 하고…!’ 

“흐흐, 그야 물론... 이렇게 할 셈이야!” 

싸움을 포기한척 연기하던 파프리카가 돌연 스즈에게 달려든다. 


